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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


17-08-01a

새로운 생각은 가치있는 일을 좀더 쉽게, 좀더 빨리, 그리고 좀더 부가 가치를 높이는 생각이어야지 단지 다른 생각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통근 기차를 타고 L.A. Union Station 에 내리면 수백명의 승객들이 비쁘게 각 방면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쁘게 종사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자리를 하나 하나 따져보면 누군가가 새로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자리 일 것입니다. 인간이 현실에 만족하여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고 도약의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나 사회의 발전을 없었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 같은 딱 단추, 집퍼, 밸크로, 스태풀러, 페이퍼 클립, 치솔, 머리빗, 등등 누군가가 새로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산되었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발명한 그래함 벨도 위대하지만 그 전화를 상품화 하는 사업을 생각해 낸 지혜를 발명에 못지 않게 칭송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업원들을 원하겠습니까?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무사고 직원을 가장 선호합니까? 아니면 가끔 회사에 손해도 끼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는 직원을 선호합니까?  개척정신이 강한 현대의 기업인들은 실패를 감수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해내고 모험을 시도하는 중업원들을 선호합니다. 순종파이고 하달되는 명령에 복종만 하는 직원들은 현상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회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지각을 잘 하지 않은 딸 아이가 늦잠을 자서 학교버스를 놓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한번도 학교에 데려다준 적이 없는 아빠는 자기의 출근 시간이 촉박하지만 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교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빠는 딸에게 가는 길을 인도하라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딸 아이는 이리 저리 돌아가는 길을 따라 아빠를 인도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고 보니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이었고 곧 바로 왔더라면 시간이 1/3도 걸리지 않았을 거리이었습니다. “얘야,  바로 왔으면 가까웠는데 너 왜 이리 저리 뺑뺑 돌아오게 했니?” 아빠가 물었습니다. 그 딸은 “매일 아침 학교버스는 이길로와요. 나는 이길 밖에 므르는 걸요”고 대답을하더랍니다. 즉 그 아이는 매일 아침 학교버스가 다니느 길 이외이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실행해온 방법과 절치를 따라 일을 하는 것은 쉽고 가장 말썽도 없는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별 생각 없이 따라 행합니다. 저는 아이젠 하워 장군이 코럼비아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의 일화를 기억합니다. 하루는 조경담당 매니저가 총장실을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이 닦아 놓은 길이 있는데도 잔디위로 걸어가서 잔디가 다 죽어 거의 길이 나다시피 되었다고 불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잔디위로 걷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기존 방법대로 했다면 그곳에 경고문을 븥여두라는 지시가 있을 법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젠하워 총장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그 잔디에 길을 내주세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 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생각입니까? 학생들이 좀더 빨리 목적지에 가기위해서 그 잔디위를 걸어간다면 그곳에 길을 내주는 것이 당연한 해결책이었겠지만 조경담당매니져는  그 잔디위에 학생들이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리쿠릇 전문가들은 새로운 생각을 하고 모험을 두려워 하지 않는 직원을 채용하려면 면접시에 엉뚱한 질문을 해서 입사지원자가 반박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는 지원생은 회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단정을 해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답만 하는 대신 면접을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입사지망생을 채용하라고도 제언을 했습니다.새로운 생각을 하는 직원을 채용해서 사업에 큰 발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